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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원사정을 취소하고 본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이 유

   1. 본원발명은 1996.7.26. 출원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심판 계속 중 제출된

보정명세서의 기재로 보아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1. 다수의 질화

규소 결정입자로 구성되는 본체부와 이러한 결정입자들이 입계부에 형성되는 3

차원 망목상 구조의 공극부를 포함하고, 이때 본체부는 90체적% 이상의 질화규소

입자로 구성되며 질화규소 결정입자끼리 직접 결합하여 형성되고, 공극부의 용적

은, 다공체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20체적% 이상 75% 이하인 질화규소질 다공체.

 10. 질화규소 분말에 희토류 원소의 화합물 분말 1종 이상을 산화물로 환산하여 1

체적% 이상 20체적% 이하의 양으로 첨가하여 혼합 분말을 제조하는 단계, 혼합

분말로 성형체를 제조하는 단계 및 성형체를 질소 함유 분위기 속에서 1700℃ 이

상 2000℃ 이하의 온도에서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질화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다공체를 제조하는 단계와 제조된 다공체를 산에 접촉시켜 질화규소 이외의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해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질화규소질 다공체의

제조방법(나머지 항들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참조)』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사정의 거절이유에서 인용한 1985.7.22. 공개된 일본 공개 특허공

보 소60-137877호(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는 『다공질 세라믹스의 제조방법』

임을 알 수 있다.

   2. 원사정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을 인용발명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허받을 수 없고, 또한 본원발명

명세서 전반에 오자와 외래어가 다수 있어 발명의 구성이 불명료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거절사정하였다.

   3. 청구인은 "원사정을 파기한다. 본원발명은 특허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구

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

이하므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명세서의

기재불비점도 보정명세서에 의해 치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본안을 살핀다.

   본원발명은 내열성, 내열충격성, 내산성 및 내알카리성이 우수하여 여과필터나

촉매 담체로서 사용될 수 있는 주(株)상 질화규소질 다공체 및 이의 제조방법의 제

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인용발명은 강도가 높고 단열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

여 기계구조용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다공질 세라믹스의 제조방법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양 발명은 모두 다공질 세라믹스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본원발명은 여과필터 또는 촉매담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질화규소 다공체에 관

한 것인데 대해, 인용발명은 기계구조용 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다공질 세라믹

스에 관한 것이므로,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 구성에 있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에 기재된 질화규소질다공체

의 제조방법은 질화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다공체를 제조하는 단계와 제조된 다

공체를 산에 접촉시켜 질화규소 이외의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해 제거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질화규소를 주성분으로 하여 다공체를 제조하는 단계는, 



질화규소 분말에 희토류 원소의 화합물 분말 1종이상을 산화물로 환산하여 1 내

지 20체적%의 양으로 첨가하여 혼합분말을 준비하는 단계, 혼합분말을 성형하여

성형체를 제조하는 단계 및 질소함유 분위기하에서 성형체를 1700 내지 2100℃의

온도 범위에서 열처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인용발명에 기재된 다공질 세라믹스의 제조방법은 세라믹스원료분말(질화규소

등)에 금속분(철, 철계 합금, 구리, 구리합금 등이 사용되고, 입경은 200μ 이하)을

체적비로 세라믹스원료분말을 1로 한 경우 0.1-20을 혼합하고, 이것을 파인세라믹

스의 경우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압력에서 고압으로 성형하고, 산용액 등에 침적

시켜 금속분을 제거한 다음, 1200-2000℃온도 범위에서 소결하는 것으로 구성되

어 있는 바,

   양발명은 원료의 혼합, 성형, 소결, 산처리 등 기본 공정을 공유하고 있으나, 금

속분말의 구체적인 성분 및 그 배합비율이 다르고, 또한 인용발명에서는 소결 전

에 성형체의 상태로 산용액과 접촉시켜 금속분말을 용해 제거하여 다공질 구조를

수득하는 반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에서는 소결체로서 수득된 다공

체의 상태에서 산과 접촉시켜 입자 경계상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입자 경계 부

분에 공극을 형성시키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의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의 제조방법을

통해서는 공극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픈셀(open cell)형태의 3차원 망

목 구조 즉, 인접 셀 간에 막이 없어 기체 혹은 액체의 유동이 가능한 다공질 세라

믹(이는 본원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여과필터 또는 촉매담체에 적합한 형태임)이

얻어지는데 대해, 인용발명의 제조방법에서는 공극 영역이 전체 재료에 걸쳐 균

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클로스셀(colsed cell)형태 즉, 셀들이 주위 극막에 의해 독립

해서 존재하는 기체 혹은 액체의 유동이 불가능한 다공질 세라믹(이는 인용발명

이 목적으로 하는 기계구조용 재료에 적합한 형태로서 전체 구조재의 강도의 균

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이 얻어지므로, 발명의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은 인용발명과 발명



의 목적 및 구성에서 다소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목적과 핵심구성이

다르고 이로 인한 발명의 효과도 상이하므로 인용발명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본원발명의 명세서에 다수의 오차와 외래어가 있어 발명의 구성이 불명료

하다는 원사정의 거절이유도 명세서의 보정에 의해 치유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사정을 취소하고 본원발명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하여 본건을 심

사국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199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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